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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일조부족이 주요 사료용 옥수수 품종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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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의 기상여건 상 옥수수 봄 재배 시 출수기와 장마철이 겹치므로 일조부족에 의한 출사지연이 수정불량을 유발

하는 것으로 일부 보고되었다. 하지만 개화기 일조부족이 사료용 옥수수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화기 일조부족에 따른 사료용 옥수수의 수량피해 예측 및 품종 간 내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옥수수 출웅 직전에 이르렀을 때 흑색 차광망으로 차광하였고 차광률은 65.7%이었다. 차광기간은 1주, 2주 동안 각각 

차광하였고 성숙기에 생육 및 수량관련 형질을 조사하였다. 시험품종은 광평옥, 강다옥, P3394, 평강옥, 신광옥 이상 

5품종이었다.

[결과 및 고찰]

옥수수 개화기에 차광처리를 해도 지상부 영양생장은 거의 완료된 상태라서 간장과 경태 등 지상부 생육상황은 처리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줄기와 잎의 건물축적도 차광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차광처리 시 광합성율은 

무처리구에 비해 25∼48% 정도 감소하였고 광평옥의 감소정도가 가장 적었다. 옥수수 개화기에 1∼2주간 차광처리하면 

이삭길이는 1주간 차광처리에 의해 4∼17% 정도 감소하였고, 2주간 차광처리에 의해 12∼22%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었

으며 평강옥이 감소 정도가 가장 컸고 광평옥이 가장 작았다. 착립장률도 비슷한 경향이었다. 개화기 일조부족은 이삭과 

종실의 건물중 축적을 크게 저해하였는데, 이삭건물중은 1주간 차광처리에 의해 11∼38% 정도 감소하였고, 2주간 처리

에 의해 37∼48% 정도 감소하였으며 감소정도는 광평옥과 강다옥이 적었고, 평강옥이 가장 컸다. 백립중은 P3394의 

경우 2주간 차광처리까지 감소하는 경향이었지만, 나머지 4품종은 1주간 차광치리하면 감소하였다가 2주간 처리하면 

증가하는 경향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개화기 일조부족은 이삭보다는 종실의 건물중 축적을 더욱 크게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실의 건물중은 1주간 차광처리에 의해 22∼38% 정도 감소하였고 2주간 차광처리에 의해 

37∼51% 정도 감소하였으며, 감소정도는 광평옥이 가장 적었고 평강옥이 가장 컸다. 수확지수도 종실 건물중의 감소 

양상과 비슷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개화기 일조부족은 임실율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광합성이 

감소되고 호흡량이 증가하여 동화산물의 생성 및 전이를 감소시켜 이삭과 종실의 건물축적이 저해됨으로서 수확지수가 

감소하였고, 감소정도는 광평옥이 가장 적어 5개 시험품종 중 일조부족에 대한 내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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